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 주위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지적장애인 송현태(가명)님의 이야기-

 송현태(가명)님은 3급 지적장애인입니다. 본인 이름 석자 외에는
 읽고 쓰는 것도 어렵습니다. 숫자에 대한 개념도 거의 없어 혼자서는

 은행에도 갈 수 없고 돈도 쓸 수 없습니다. 

 10년 전 부모님은 모두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또래 아이들에 비해 발달이 늦었지만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여 중학교를 중퇴하고 일용근로를 하며 지냈습니다.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 사기나 갈취도 여러 번 당했습니다. 이런 

송현태님을 안타까워하던 이웃주민들의 도움으로 5년 전 병원에서 장애진단을 받았고 

다행히도 지금은 성년후견인이 자산 관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체구도 왜소하고 체력도 

약한 송현태님은 병원을 찾는 일이 잦은데 의사소통이 어려워 이웃 주민이나 성년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주위의 도움으로 최근에는 글도 조금씩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웃 주민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이제 겨우 홀로서기의 첫 발을 내딛은

 송현태님에게 응원의 손길을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송현태님의� 생계비로� 지원되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들의�

보다� 건강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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